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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은 동해권 시멘트 제조, 화력발전소

운영 및 국가기반 산업 원자재(석탄)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동해신항

석탄부두 건설공사를 6월 착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석탄부두 건설공사는 동해항 석탄 수요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

에 대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것으로

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.

새롭게 석탄부두가 개장되면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·체화를 감소

시키고, 인근 발전소 및 산업단지에 원활한 석탄 공급 서비스가 제공

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각종 부대시설 활성화와 동해

신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으로서 성장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

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동해신항 석탄부두 사업을 차질 없

이 추진하여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

있도록 최슨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‘동해신항 석탄부두’ 첫 삽....2031년 준공 목표로 본격 착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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